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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산업 분석: 여신전문금융업의 구조와 역동성 

1-1. 여신전문금융업의 정의와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근거하여 영위되는 금융업종으로, 크게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네 가지 업종으로 구성됩니다. 은행이 예금·적금 등 수신(受信)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대출하는 구조라면, 여신전문금융사는 수신 기능 없이 오직 여신(與信)만을 취급합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산업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리스크 프로파일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변수입니다. 수신이 

없다는 것은 고객 예금이라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금원이 없다는 뜻이며, 따라서 여전채(회사채) 발행, 은행 차

입,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시장성 자금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곧 회사의 신용등급이 조

달금리를 직접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A+ 등급을 보유한 현대캐피탈과 A+ 등급의 중소형 캐피탈사 간에

는 동일한 금액을 빌리더라도 연 0.5~1.0%포인트 이상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며, 이 차이가 수익성 격차로 직결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내에서도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구분됩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업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리볼

빙 이자·부가서비스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캐피탈사는 리스·할부·대출·투자금융 등 여신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집

니다. IBK캐피탈이 속한 "캐피탈사"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를 지칭하며, 이 리포트에서 "캐피탈 산업"이라 할 

때는 이 범주를 의미합니다. 

1-2. 시장 규모와 성장 추이: 양적 성장의 한계와 질적 전환 

국내 캐피탈(비카드 여전사) 시장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된 비카드 여전사는 181개사이며, 

합산 총자산은 약 236조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형 성장과 달리 수익성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습니다. 비카드 여전사 합산 순이익은 2022년 약 3.3조원에서 2023년 약 2.7조원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9조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카드사를 포함한 전체 여전업권 순이익 역시 2024년 약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회복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2021~2022년의 호황기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수익성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으나, 대출 금리는 경쟁 심화로 그만큼 올리지 못해 NIM(순이자마진)이 축소됐습니다. 둘째, 부동산PF(프

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3~2024년에 브릿지론

과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부실이 집중 발생했는데, 여전사 부동산PF 전체 익스포저 27.5조원 가운데 위험도 

높은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비중이 34%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셋째,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대출 부실

과 가계 연체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업권 평균 NPL비율은 2.5%, 연체율 1.9%로 

모두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자산건전성 악화가 업계 전반의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1-3.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와 핵심 수익 지점 

캐피탈사의 가치사슬은 "자금조달 → 여신 심사·실행 → 채권 관리(회수) → 투자(자본이득 추구)"의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핵심 수익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전산직이 어떤 시스템을 다루게 될지를 파악하

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여전채 발행, 은행 차입, CP(기업어음) 발행, ABS 발행 등의 방법이 활용됩니다. 캐피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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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수익원은 이자마진(NIM)입니다. 조달금리(여전채 발행금리, 은행 차입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스프레드

가 수익의 본질이며, 이 스프레드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관리(조달비용 절감)와 리스크 프라이싱(대출금리 

적정화)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신 심사·실행 단계에서는 리스(시설대여), 할부금융, 기업대출, 부동산담

보대출, 팩토링(매출채권 매입)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자산을 운용합니다. 채권 관리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이자·

원금 회수와 함께 연체채권 관리, 추심, 대위변제, 부실채권 매각(NPL 매각) 등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투

자금융 단계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벤처투자), 메자닌투자(CB·BW·EB), PEF(사모펀드) 출자, GP펀드 운용 등을 

통해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추구합니다. 

최근 캐피탈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 물적금융(자동차 리스·할부)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금

융·투자금융·부동산PF 등 비전통 영역으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삼일PwC의 분석에 따르

면, 국내 주요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할부와 같은 전통적 물적금융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기업대출·투

자금융 등 비물적 여신의 비중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IBK캐피탈처럼 처음부터 기업금융·투자금

융에 집중한 회사가 오히려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1-4. 2025~2026년 산업의 5대 핵심 트렌드 

첫 번째 트렌드는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장기화입니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부동산PF 부실은 2024~2025년

에도 업계 전반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 익스포저가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에 이른 곳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질서 있

는 정리(orderly resolution)를 유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정리 기간이 2027년까지도 이

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 IBK캐피탈은 부동산PF 익스포저가 2023년 영업자산의 26.7%(2조 

6,735억원)에 달했으나,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하여 2025년 3분기에는 요주의이하여

신이 전년 대비 46.4%나 감소했습니다. 이 점이 IBK캐피탈의 실적 호조와 직결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레버리지 규제 강화입니다. 2025년부터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

가 기존 9배에서 8배로, 배당을 30%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7배로 축소됐습니다. 이 규제는 캐피탈사의 자산 

성장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합니다. 자기자본 1조원인 캐피탈사의 경우, 기존에는 9조원까지 자산을 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8조원(또는 7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 확충 없이는 자산 성장이 어려

워졌고, 배당 여력이 있는 대형사 중심으로 자본 확충과 성장 전략의 재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BK캐피탈의 

레버리지 배율은 5.96배로 법정 한도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경쟁사 대비 구조적 

강점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규제 재균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취급한도 완화를 전향

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드사만 통신판매업이 가능했으나, 캐피탈사에도 이를 허용하면 렌탈·리스 

상품의 판매 채널이 확대되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차별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카드사와 캐피탈

사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IBK캐피탈은 B2B 특화 모델로 렌탈·통신

판매 사업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규제 변화의 직접적 수혜는 현대캐피탈·KB캐피탈·롯데캐피탈 등 B2C 

비중이 높은 경쟁사에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자는 이 점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AI·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입니다. 금융업 전반에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캐피탈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캐피탈은 AI 기반 대출심사 모델로 AAAI(미국인공지능학회) 학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KB캐피탈, 신한캐피탈 등도 AI 심사·마케팅 모델을 도입하고 있

으며, 중소형사 역시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와 챗봇 등 비교적 도입 장벽이 낮은 기술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IBK캐피탈 역시 2026년 전략에 AX·DX 대응을 핵심 과제로 명시했으며, 디지털그룹장 출신의 문창환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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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전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망분리 규제 완화와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10년간 금융업의 IT 혁신을 가로막아 왔다는 평가

를 받던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존 293개의 세부 행위규칙이 166개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생성형AI, SaaS, 퍼블릭 클라우드 등 그간 금융권에서 사용이 제한됐던 기술의 활용 범

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5년 금융IT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를 우선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하이브리드·퍼블릭 영역으로 확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산직 지원자에게 

이 트렌드는 곧 업무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온프레미스(자체 전산실) 중심의 폐쇄적 환경에서 일

했다면, 향후에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컨테이너(Docker·Kubernetes), API 게이트웨이 등 새로운 기술 스택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요구될 것입니다. 

1-5.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여신전문금융업은 은행·보험·증권과 구별되는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면접에서 "왜 은행이 아니라 

캐피탈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조적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수신 없이 여신만으로 승부하는 비즈니

스 모델의 차별성"과 "기업금융·투자금융이라는 B2B 특화 영역에서의 전문성 축적 가능성"입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 레버리지 규제 강화, AI 전환이라는 산업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단순히 "안정적 

직장을 원한다"는 수준을 넘어선 깊이 있는 지원 동기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산직이라면 망분리 규제 

완화와 클라우드 전환이 금융IT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장. 경쟁사 비교 및 IBK캐피탈 포지셔닝 

2-1. 10조 클럽의 7개사와 경쟁 지형 

2024년 기준 총자산 10조원을 넘는 이른바 '10조 클럽' 캐피탈사는 7개사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약 35조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KB캐피탈과 하나캐피탈이 각각 약 18조원 수준으로 2~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이 약 13조원, 신한캐피탈과 IBK캐피탈이 각각 약 12조원, 현대커머셜이 약 10조원, 산은캐피탈

이 10.87조원 수준입니다. 규모로 보면 IBK캐피탈은 현대캐피탈의 약 3분의 1, KB캐피탈의 약 3분의 2에 해당

하는 중위권 캐피탈사입니다. 그러나 수익성과 건전성이라는 질적 지표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2-2. 현대캐피탈: 자동차금융의 절대 강자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캡티브(전속) 금융사로, 국내 캐피탈 시장의 절대적 리더입니다. 총자산 약 35

조원, 2024년 당기순이익 4,327억원으로 규모와 수익성 모두 업계 1위입니다. 현대·기아차 판매와 연동된 자동

차 할부·리스가 영업자산의 약 82.5%를 차지하며, 이 캡티브 자산은 경기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보장합니다. 현대캐피탈의 강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AA+ 신용등급에 기반한 업계 최저 수준의 조

달비용. 둘째, 현대·기아차라는 거대한 판매 네트워크를 통한 안정적 자산 파이프라인. 셋째, AI 대출심사 모델 

등 업계 선도적 디지털 역량입니다. 약점으로는 자동차금융 집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편중, 글로벌 자동차 시장 

변동에 대한 높은 민감도, 현대차그룹 의존도가 지적됩니다. 2025년 1분기에는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 호조

에 힘입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3. KB캐피탈: 수익성·성장성 1위의 균형 잡힌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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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은 KB금융그룹 소속으로, 2024년 기준 총자산 약 18조원, 당기순이익 2,220억원을 기록하며 금융지

주 계열 캐피탈사 중 수익성·성장성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금융신문의 캐피탈사 리그테이블에서도 종합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자동차금융과 기업금융을 균형 있게 운용하는 혼합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KB금융그

룹의 교차판매(Cross-selling)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합니다. 강점은 모그룹(KB금융)의 브랜드 파워와 고객 기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안정적 자금조달(AA+ 등급)입니다. 약점으로는 NPL비율 2.69%로 업계 평균에 가깝다

는 점, 그리고 자동차금융에서 현대캐피탈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2-4. 하나캐피탈과 신한캐피탈: 그룹 시너지의 명암 

하나캐피탈은 하나금융그룹 소속으로 총자산 약 18조원이지만,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며 수익성 하락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PF 관련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한캐

피탈은 총자산 약 12조원으로 IBK캐피탈과 규모가 유사하지만, NPL비율이 4.51%로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

며 자산건전성에서 뚜렷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금융지주 계열이라는 점에서 그룹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나, 부동산PF 부실 정리 부담이 실적을 압박하는 공통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

탈은 2022년 아주캐피탈을 인수해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후 총자산 약 13조원으로 성장했으나,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시스템 일원화와 조직 안정화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5. IBK캐피탈의 독보적 포지셔닝: B2B 순혈주의 

IBK캐피탈의 포지셔닝은 위에서 설명한 경쟁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지원 

전략의 핵심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자동차금융(캡티브 자산 82.5%), KB·하나·우리 캐피탈이 자동차금융+기업금융

의 혼합형 모델인 반면, IBK캐피탈은 기업금융·투자금융이 영업자산의 96.4%를 차지하는 순수 B2B 모델을 운

영합니다. 자동차금융과 소비자금융을 사실상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계금융도 2024년 말 기준 466억원(전년 

1,831억원에서 대폭 축소)으로 스탁론만 소규모로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이 전략은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DNA를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정책금융기관이며, IBK캐피탈은 모은행이 은행법으로 인해 취급하지 못하는 영역, 즉 

벤처투자, 메자닌, PEF, 리스, 팩토링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성태 IBK캐피탈 부사장은 언론 인터

뷰에서 "산업금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단순히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중소기

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종합적 금융 솔루션(대출+투자+리스+팩토링)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적 지향을 

보여줍니다. 

실적으로 이 전략의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4년 당기순이익 2,142억원은 KB캐피탈(2,220억원)에 이

어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 중 2위이며, 2025년 2,456억원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NPL비율입니다. IBK캐피탈의 NPL비율 0.57%는 신한캐피탈(4.51%)의 8분의 1, KB캐피탈(2.69%)의 5분의 1, 

하나캐피탈(1.76%)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부동산PF 부실이 업계를 강타한 시기에 오히려 대손비용 환입(-14

억원)을 달성한 것은, 은행계열 특유의 보수적 리스크 관리가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또한 2024년 ROA(총자산

이익률)는 2.16%로 산은캐피탈(2.17%)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총자산 규모에서는 현대캐피탈의 3분

의 1에 불과하지만, 자산 대비 수익 효율성에서는 업계 최정상급인 것입니다. 

2-6. 최근 1~6개월 주요 이슈 

2025년 3월 문창환 대표이사가 신임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문 대표는 IBK기업은행에서 36년간 근무한 베테랑

으로, 특히 디지털그룹장을 역임한 디지털·IT 전문가라는 점이 전산직 지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취임 

후 즉각 외부 컨설팅을 통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으며, 업무 효율화와 전략 재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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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기존 4그룹 5본부 체제에서 조직 개편이 단행되어 직무별 역할 재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미래, 탄탄하고 단단하게"라는 2026년 경영 슬로건 아래 AX·DX 대응, 생산적금융 확대, 리스크관리 고도

화를 3대 전략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자기자본 3조원, 순이익 3,000억원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

시했고, 향후 5년간 생산적금융(중소기업·혁신기업 대상 금융) 4조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배당 기조를 

유지하며 이익잉여금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2-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왜 현대캐피탈/KB캐피탈이 아니라 IBK캐피탈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핵심 답변 

프레임은 "B2B 특화 모델의 차별성"입니다. 자동차 할부·리스라는 정형화된 B2C 금융이 아니라, 기업 여신·투

자금융·팩토링이라는 다양하고 복잡한 B2B 금융 도메인을 다루기 때문에 전산직으로서의 성장 폭이 더 넓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61명이라는 소규모 조직에서 전산직이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대형사보다 

넓어,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도 어필 포인트입니다. NPL비율 

0.57%라는 업계 최저 건전성은 "리스크 관리에 진심인 조직"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며, 이것이 IT 시스템

의 설계·운영 철학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더할 수 있습니다. 

 

3장. IBK캐피탈 심층 분석 

3-1. 38년의 역사: 한국기업개발금융에서 IBK캐피탈까지 

IBK캐피탈의 뿌리는 1986년 설립된 한국기업개발금융(주)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과 할부금융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99년 기업은행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기은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07년 현재의 

IBK캐피탈이라는 사명을 채택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지배구조는 중소기업은행(기

획재정부 50.9% 출자)이 IBK기업은행을 지배하고, IBK기업은행이 IBK캐피탈에 100% 출자하는 3단 구조입니

다. 이 구조는 사실상 정부가 최종 지배주주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IBK캐피탈은 민간 캐피탈사와 달리 정

책금융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L&B타워 5~21층에 위치하며, 이 빌딩의 상당 부분을 

IBK캐피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261명으로, 총자산 12조원 규모의 금융사치고는 매우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B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는 IBK기업은행(모은행),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신용

정보, IBK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전산직에게 특히 중요한 계열사는 IBK시스템입니다. IBK시스템은 IBK기업

은행의 IT 전문 자회사로, IBK캐피탈의 IT 시스템 구축·운영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2012년 IBK시스템을 통한 차

세대 시스템 구축이 IBK캐피탈 IT 역사의 가장 큰 이정표였으며, 2018년에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졌습

니다. 

3-2. 사업 구조와 수익원 분석 

IBK캐피탈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업자산의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업자산의 96.4%가 기업금융

과 투자금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3.6%가 가계금융(스탁론)과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금융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 팩토링(매출채권 매입), 리스(산업기계·설비) 등을 포함합니

다. 투자금융은 신기술사업금융(벤처투자), 메자닌투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PEF(사모펀드) 출자, GP

펀드(운용 주체로서의 펀드) 등을 포함합니다. 

주요 상품 라인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금융에서는 기업대출(운전·시설), 팩토링, 비대면팩토링, 부동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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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대출 등이 있고, 투자금융에서는 신기술투자(CB/BW/유상증자/조합출자), 메자닌투자, PEF/GP펀드 등이 있습

니다. 할부금융과 리스금융도 취급하지만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가계금융은 스탁론(주식담보대출)만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팩토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며 디지털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및 수익 추이는 인상적입니다. 매출액은 2022년 5,241억원에서 2023년 6,803억원, 2024년 7,862억원

으로 3년간 약 50%가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2년 1,282억원, 2023년 2,109억원, 2024년 2,856억원

으로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944억원에서 2023년 1,558억원, 2024년 

2,142억원, 2025년 2,456억원으로 4년 연속 증가하며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갱신했습니다. 

2025년 실적 호조의 핵심 동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자산 평가손익이 8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면서 IBK캐피탈이 보유한 벤처·메자닌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둘째, 선제적 충당금 적립에 따라 대손비용이 마이너스(-14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즉, 기존에 보수적으로 쌓아둔 

충당금이 환입된 것으로, 이는 2023~2024년에 부동산PF 등 잠재 부실에 대해 미리 충당금을 적립한 결과입

니다. 

3-3. 차별화 포인트 5가지 

IBK캐피탈의 차별화 포인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IBK기업은행 그룹 시너지입니다. 모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고객 네트워크를 IBK캐피탈에 

연계하여 기업금융 영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은행법상 취급이 어려운 

금융 니즈를 캐피탈이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B2B 순수 특화 모델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경쟁사와 근본

적으로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이 시장 지위의 독보성을 만듭니다. 셋째, 업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입니다. NPL비

율 0.57%, 대손비용 환입이라는 지표는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것을 넘어, 여신 심사와 사후관리의 질적 수준이 

업계 최상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넷째, 5대 신성장동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 기후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이 분야에 7,866억원을 투자하며 미래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성장 여력

입니다. 조정자기자본비율 17.73%(법정 7%의 2.5배), 레버리지 배율 5.96배(법정 9배)로 규제 여유분이 크며, 

무배당 기조를 통한 자기자본 축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4. 리스크 요인 3가지와 대응 현황 

모든 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건전한 태도입니다. 

IBK캐피탈의 리스크 요인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입니다. 기업금융·투자금융이 영업자산의 96.4%를 차지한다는 것은, 경기 하방 시 

기업 대출과 투자자산이 동시에 부실화될 수 있는 상관관계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특히 벤처·메자닌 투자자산은 

주식시장 변동에 민감하며, 2025년의 818억원 평가이익이 시장 반전 시에는 평가손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리스크를 인식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비부동산·GP펀드 확대로 위험 분산을 도

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PF 잔여 리스크입니다. IBK캐피탈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023년 영업자산의 26.7%에 달했습니

다. 선제적 정리로 요주의이하여신이 46.4% 감소하며 빠르게 해소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추가 악화될 경

우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

립해 둔 상태이므로, 추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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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외사업 리스크입니다. IBK캐피탈은 미얀마에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군부 쿠데타 이

후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2023년 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적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

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 비중이 전체 영업자산의 1% 

미만이므로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3-5.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IBK캐피탈의 강점과 리스크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NPL 0.57%의 건전성

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 IT 시스템 관점에서 여신심사 시스템의 정교함, 연체 조기경보 

시스템, 충당금 산출 모델의 보수성 등을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전산직으로서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시스템 구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므로, "성장하는 회사에서 다양

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싶다"는 지원 동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4장.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4-1. IBK캐피탈 공식 인재상 4대 키워드 

IBK캐피탈의 공식 인재상은 네 가지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고객의 행복"은 고객에게 행복을 드

리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마인드를 넘어, 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맞

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적 지향을 반영합니다. 전산직의 맥락에서 이 가치는 "시스템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그들의 업무 편의를 극대화하는 I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둘째, "신뢰와 책임"은 바른길을 가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금융업에서 신뢰는 존립의 근거이며, 특히 여신전문

금융사에서는 고객의 자금과 정보를 다루는 만큼 책임감이 더욱 강조됩니다. 전산직에게 이 가치는 시스템 보안, 

데이터 무결성, 규제 준수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실현됩니다. 금융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장애는 곧 고객 신뢰

의 훼손이므로, "신뢰와 책임"은 전산직의 모든 업무 판단에서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셋째, "최강의 팀웍"은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261명의 소규모 조직에서 전산직은 영업, 심

사, 리스크, 준법감시, 경영지원 등 거의 모든 부서와 일상적으로 협업합니다. 개인의 기술적 역량이 아무리 뛰어

나더라도, 현업 부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강의 팀웍"은 전산직에게 기술력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넷째, "창조적 열정"은 창의적 사고와 탁월한 실행력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AX·DX 시대에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AI, 클라우드, 빅데이터)을 적용하여 업무 혁신을 주도하는 역량이 여기

에 해당합니다. 문창환 대표가 디지털그룹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가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영 방

침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2. IBK그룹 전체의 핵심가치와 인재유형 

상위 그룹인 IBK기업은행은 세계인, 책임인, 창조인, 도전인, 전문인의 5대 인재유형을 제시합니다. 세계인은 글

로벌 역량과 열린 사고, 책임인은 윤리의식과 사명감, 창조인은 혁신적 사고와 변화 주도, 도전인은 도전정신과 

성과 지향, 전문인은 전문지식과 자기개발을 강조합니다. IBK캐피탈의 4대 인재상은 이 그룹 인재상과 맥을 같

이하되, 캐피탈사의 사업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NCS(국가직무능

력표준) 기반으로 운영되며, 직무 관련 역량과 조직 적합성을 균형 있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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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26년 채용공고에서 읽는 평가 기준 

2026년 IBK캐피탈 신입사원 채용공고에서 면접 평가항목은 창의력, 논리력, 협상력, 친화력, 가치관, 인성, 입

사의지, 조직적합성의 8개 항목입니다. 이 8개 항목의 배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

의력"과 "논리력"이 앞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성실하고 순응적인 인재가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협상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인데, 전산

직이라 하더라도 현업 부서나 외부 벤더와의 조율·협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친화력"은 소규모 

조직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치관"과 "인성"은 금융인으로서의 윤리적 기본기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채용예정인원의 약 64배수가 합격합니다. 이는 서류 합격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하지만, 이후 필기와 면접에서의 변별력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산분야의 자격요건은 IT 관

련 전공자 또는 정보처리기사 보유자이며, 우대 자격증으로 SQLP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훈대상자

에게는 5~15%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4-4. 금융IT 직무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 

캐피탈사 현직자 인터뷰와 금융IT 직무 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이 도메인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공

통된 역량과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캐피탈사 현직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입에게 

기대하는 업무 능력은 크지 않다. 조직에 잘 적응하고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이

다." 이 발언은 금융IT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금융IT는 순수 IT 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순수 IT 기업에서는 기술적 창의성과 개발 속도가 핵심 역량이

라면, 금융IT에서는 안정성, 정확성, 규제 준수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운영해

야 하고, 1원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금감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수십 개의 

법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환경에서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고치는" 애자일 방식보다는 "꼼꼼하게 설계

하고,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신중하게 배포하는" 워터폴 방식이 여전히 주류입니다. 

따라서 금융IT에서 높이 평가받는 소프트스킬은 기술력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첫째, 규제 준수 마인드입니

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IT와 관련된 법규는 방

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행정제재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발이나 운영의 모든 판단에서 "이

것이 규정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따져야 하며, 이 습관이 체화된 사람이 금융IT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 보안 의식입니다. 금융 데이터는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므로 극도의 민감성을 가집니다. 망분리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 접근통제 원칙 준수, 데이터 암호화, 이상거래탐지(FDS) 등 보안 관련 업무가 전산직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보안을 "불편한 제약"이 아니라 "업무의 본질적 일부"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안정성 지향적 업무 태도입니다. 시스템 변경은 반드시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발-테스트-스테이징-운영의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코드 한 줄의 변경이라도 영향분석서를 작성하

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롤백 계획을 수립한 후에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합

합니다. 

넷째, 다부서 소통 역량입니다. 전산직은 "IT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통역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업

부서가 "이런 상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을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번역해야 하고, 리스크관리부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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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할 때 데이터 추출 로직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술 언어와 비즈니스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역량이 금융IT에서는 개발 실력만큼 중요합니다. 

다섯째, 문서화 능력입니다. 금융IT에서는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명세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테스트결

과서, 변경이력서, 장애보고서 등 문서 작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금감원 IT검사에서도 이 문서들이 핵심 증

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코딩 시간보다 문서 작성 시간이 더 많은 날도 있으며, 이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

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프로젝트 관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캐피탈사의 IT 프로젝트는 대부분 외부 SI업체나 솔루션 벤더와 함

께 수행됩니다. IBK시스템, 대형 SI업체, 금융 솔루션 전문기업 등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일상적이며, 이들의 업

무를 조율하고 산출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전산직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PM/PL) 기법에 대

한 기본적 이해와 갈등 조정 능력이 요구됩니다. 

4-5. 조직문화: "소문나지 않은 신의직장" 

직장인 커뮤니티와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IBK캐피탈은 "업계 불문 대기업 상위 1% 연봉, 워라밸, 비교적 낮은 

근무강도, 정년보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처우 수준을 보면, 평균 월급 약 555만원, 신입 초봉 

약 5,474만원, 평균 연봉 약 8,654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하며, 

중소형 캐피탈사나 일반 IT 기업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급여체계는 호봉제 기반에 경영실

적 연동 성과급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호봉제의 안정성과 성과급의 동기부여 효과를 결합한 방식으로, 3년 연

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의 실질적 수령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사제도와 복리후생을 보면, 사원급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원칙을 적용하여 입사 초기에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전산직의 경우 계정계-정보계-채널계-대외계 등 다양한 시스템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전 임직원 건강검진, 학자금 지원(유치원~대학), 직원 대출(주택자금, 생활안정

자금), 사원아파트, 각종 경조금, 휴양소 이용 등이 제공됩니다. 직원 수 261명의 소규모 조직이라 부서 간 소통

이 원활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지방 순환 없이 서울 강남 고정 근무라는 점도 다른 금융사

와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연봉은 높지만 이직률도 낮아서 채용 기회 자체가 

드물다"는 코멘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조직 안정성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4-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인재상의 4대 가치를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각 가치를 전산직의 구체적 업무 상황에 연결하여 자신만의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복"은 "시스템 장애 없는 안정적 운영으로 영업부서

가 고객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로, "신뢰와 책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스템을 설계·운영하겠다"로, "최강의 팀웍"은 "현업 부서의 비즈니스 언어를 이해

하고 IT 솔루션으로 번역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로, "창조적 열정"은 "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혁신에 기여하겠다"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연결이 면접에서의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소프트스킬이 기술력보다 중요하다"는 금융IT의 특성을 이해하고, 팀 프로젝트 경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 소통 경험, 문서 작성 역량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나다"보다

는 "팀원들과 소통하며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서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가 

금융IT 면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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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전산분야 직무 분석 

5-1. 캐피탈사 IT 전산의 핵심 역할 5가지 

캐피탈사 전산직의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여신 핵심업무 시스템 개발·운영입니다. 

이것이 전산직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대출 실행, 이자 계산, 상환 스케줄 관리, 연체 관리, 담보 관리, 신

용평가(CSS·BRS), 팩토링 채권 관리, 리스 자산 관리 등 여신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를 시스템으로 구현하

고 운영합니다. IBK캐피탈의 경우 기업금융·투자금융이 주력이므로, 기업 여신심사 시스템, 벤처투자 관리 시스템, 

메자닌 투자 평가 시스템 등이 핵심 업무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둘째, IT 인프라 관리입니다. 서버(Unix/Linux), 네트워크(LAN/WAN),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Oracle/Tibero), 

미들웨어(WebLogic/JEUS), 백업·복구 시스템 등 IT 인프라의 설계·구축·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금융기관

의 IT 인프라는 일반 기업보다 가용성과 보안 요구사항이 훨씬 높으며, 이중화(HA) 구성, 재해복구(DR) 체계, 

성능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정보보안입니다. 물리적·논리적 망분리 운영, 접근통제 정책 관리, 데이터 암호화(DB암호화, 통신 구간 암

호화), DLP(Data Loss Prevention),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보안 사고 대응이 이 영역

에 포함됩니다. 금융보안원의 가이드라인과 금감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경영정보시스템(MIS)·데이터 관리입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고서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DW), ETL(Extract-Transform-Load) 프로세스, BI(Business Intelligence) 도구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감원 보고용 데이터(FISS 등)의 정확한 추출·제출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다섯째, 디지털 채널 개발입니다. 고객 대상 웹사이트, 모바일 앱, 비대면 서비스(비대면팩토링 등), 오픈뱅킹 연

계 등 디지털 접점의 기획·개발·운영을 담당합니다. IBK캐피탈은 2018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전략에서도 AX·DX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이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2. 금융IT 시스템의 4계층 구조 

금융IT 시스템은 계정계, 정보계, 채널계, 대외계의 4개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전산직 신입은 이 4개 계층 중 하

나에 배치되어 실무를 시작하게 되므로, 각 계층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계(Core Banking/Core System)는 금융 거래의 심장부입니다. 돈의 계정처리, 즉 대출 실행, 이자 계산, 

원금 상환, 연체이자 부과, 담보 관리, 채권 회수 등 모든 금전적 거래가 계정계에서 처리됩니다. 1원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트랜잭션의 원자성(Atomicity), 일관성(Consistency), 격리성(Isolation), 지속성(Durability), 

즉 ACID 속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정계는 금융IT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영역이며, 시스템 

변경에 대한 통제가 가장 엄격합니다. 전통적으로 COBOL이나 C 기반의 레거시 시스템이 많았으나, 차세대 프

로젝트를 통해 Java/Spring 기반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정보계(Information System)는 계정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계층입니

다. 데이터 웨어하우스(DW), ETL,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데이터 마트, BI 보고서 등이 포함

됩니다. 금감원·한국은행 등에 제출하는 각종 규제보고서 데이터도 정보계에서 추출됩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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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Hadoop, Spark)과 AI/ML 모델이 정보계에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IBK캐피탈 채용 필기시험에 빅데이터

와 AI가 출제된다는 것은 정보계 역량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채널계(Channel System)는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점을 관리하는 계층입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텔레뱅킹, ATM 등이 전통적 채널이며, 최근에는 오픈API, 마이데이터, 비대면 인증 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IBK캐피탈의 경우 B2B 특성상 개인 고객 대상 모바일뱅킹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비대면팩토링 등 기업 고객 

대상 디지털 채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계(External Interface System)는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금융결제원(전자금융

공동망, 오픈뱅킹), 신용정보회사(NICE, KCB), 금감원(전자공시, 규제보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행

정안전부 등 수많은 외부 기관과 표준화된 전문(電文)을 주고받습니다. 대외계의 안정성은 곧 영업의 연속성과 

직결되며, 외부 기관의 시스템 변경에 맞춰 자사 시스템을 적시에 수정해야 하는 대응력이 요구됩니다. 

5-3. 하루, 한 달, 1년의 업무 사이클 

전산직의 일상을 시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업무는 아침 출근 후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시작합니다. 전날 야간 배치(Batch)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서

버 리소스(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을 점검하며, 장애 감시 대시보드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영업부서나 심

사부서의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출 상품의 파라미터(금리, 한도, 기간)를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 "이 화면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해 달라", "이 보고서에 이 항목을 추가해 달라" 같은 요청이 매일 들어옵니

다. 개발 업무가 있는 날에는 요구사항 분석, 코딩, 단위 테스트, 코드 리뷰를 수행합니다.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접근 권한 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등도 일상적 업무에 포함됩니다. 현직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비IT 현업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며, 문서 작업과 비개발 업무의 비중이 예

상보다 높습니다. 순수 코딩 시간은 전체 업무 시간의 30~40% 정도이고, 나머지는 회의, 문서 작성, 이해관계

자 소통, 시스템 운영·모니터링 등으로 채워집니다. 

월간 업무에는 몇 가지 정기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매월 말에는 결산 배치(Batch)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자 

계산, 연체 관리, 충당금 산출, 실적 집계 등 결산 관련 배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오류 발생 시 즉각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이상치를 확인하여 현업에 보고하는 

것도 전산직의 역할입니다. 경영정보 보고서 데이터 추출·가공도 월간 업무입니다.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활용하

는 각종 실적 보고서, 리스크 보고서의 데이터를 DW에서 추출하고 가공하여 BI 도구에 반영합니다. 정기 시스

템 점검과 보안 패치 적용도 매월 진행됩니다. IT 프로젝트 진척관리 회의도 월 단위로 수행되며, 프로젝트 일정·

예산·이슈를 공유하고 조율합니다. 

연간 업무로는 우선 대규모 IT 프로젝트(차세대, 고도화, 신규 시스템 구축 등)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통상 

6개월~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요구사항 수집 → 분석 → 설계 → 개발 → 테스트(통합테스트, 사용자수용

테스트) → 운영 이관의 표준적인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연간 보고서 제출(IT 현황, 전

자금융사고 현황 등)도 중요한 연간 업무입니다. 정보보호 업무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안 교육, 모

의 해킹 테스트, 취약점 진단을 실시합니다. 재해복구(DR) 훈련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실제 

재해 상황을 가정하여 백업 시스템으로의 전환(Failover)과 복구(Failback)를 시뮬레이션합니다. ISMS-P 인증 

갱신을 위한 심사 대응도 연간 업무에 포함됩니다. 금감원 IT검사 대응은 비정기적이지만, 검사가 나올 경우 수

주간의 집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사관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시스템 구성도, 변경관리 이력, 접근통제 정책, 장

애 대응 이력 등)를 제출하고 현장 점검에 동행해야 합니다. IT 예산 편성(차년도 IT 투자·운영 예산 수립)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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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장비 교체 계획 수립도 연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5-4. 이해관계자 맵: 안팎으로 얽힌 관계 

전산직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중 가장 빈번하게 소통하는 곳은 영업부서입니다. 신상품 출시 시 시스템 반영 요청, 기존 상품 

파라미터 변경 요청, 화면 개선 요청, 시스템 장애 신고 등이 영업부서로부터 옵니다. 심사부서(신용평가부서)와

는 신용평가모형(CSS·BRS)의 시스템 반영, 자동심사 로직 구현, 심사 워크플로우 설계 등에서 협업합니다. 리

스크관리부서와는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 연체관리 시스템, 대손충당금 산출 모델, 스트레스 테스트 시

스템 등에서 접점이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컴플라이언스)와는 금감원 보고시스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내부통제 시스템,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등에서 협업합니다. 경영지원부서(재무회계)와는 회계 시스템, 결산 

배치, 세무 시스템 등에서, 기획부서와는 MIS(경영정보시스템), IT 투자 예산 등에서 상호작용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중 가장 중요한 곳은 IBK시스템입니다. IBK기업은행의 IT 전문 자회사인 IBK시스템은 IBK캐피

탈의 시스템 구축·운영에 파견 인력을 제공하거나 외주 개발을 수행합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나 대규모 프로

젝트 시 IBK시스템의 개발 인력이 상주하며, 이들과의 효과적인 협업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합니다. 금융감독

원은 IT검사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

보안원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취약점 진단을 수행합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 마이

데이터 등의 인프라를 운영하며, 이와의 인터페이스 개발·유지보수가 대외계 업무의 핵심입니다. SW/HW 벤더

(Oracle, 각종 솔루션 업체)와의 기술 지원 협의, 라이선스 관리도 일상적 업무입니다. 신용정보회사(NICE, 

KCB)와는 신용정보 조회·등록 시스템의 연계를 관리합니다. 

5-5. 필수 기술 스택과 자격증 

캐피탈사 금융IT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 스택을 영역별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Java가 주력이

며, Spring Framework(Spring Boot 포함)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대부분입니다. C 언어는 레거시 시

스템이나 배치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사용됩니다. SQL/PL-SQL은 DB 조작과 배치 로직 작성에 필수이며, 금융

IT에서 SQL 역량은 프로그래밍 역량만큼 중요합니다. Python은 정보계 데이터 분석, AI/ML 모델 개발에 활용

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에는 COBOL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Oracle이 금융권의 사실상 표준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비용 절감과 국산화 정책에 따라 

Tibero(국산 DBMS)나 PostgreSQL(오픈소스)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들웨어로는 

WebLogic(Oracle)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JEUS(TmaxSoft, 국산)로의 전환도 진행 중입니다.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와 MCI(Multi-Channel Integration) 솔루션도 금융IT 환경에서 필수

적입니다. 운영체제는 Unix(AIX)에서 Linux(RHEL, CentOS)로의 전환(U2L)이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으

며, 이는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보안 기술로는 망분리(물리적/논리적), 데이터 암호화(DB 암호화, 구간 암호화), 접근통제(NAC, IAM), FDS(이상

거래탐지), DLP(Data Loss Prevention), DB 접근 감사(DB Audit), 엔드포인트 보안 등이 금융IT의 필수 요소입

니다. 클라우드 관련으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OpenStack, VMware)가 우선 도입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에 따

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점진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Docker), 오케스트레이션

(Kubernetes)에 대한 이해도 점점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IBK캐피탈 전산직 채용에서 필수 자격은 IT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또는 정보처리기사 보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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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자격증으로는 SQLP(SQL 전문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IT에서 높이 평가받는 자격증으로는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CISSP(정보보안 전문가), CISA(정보시스템 감사사), ISMS-P 인증심사원 등

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AI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기본 개념(블록체인의 구조·합

의 알고리즘, 빅데이터 아키텍처·분석 기법, 머신러닝 기초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준비해야 합니다. 

5-6.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전산직의 KPI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량적 지표로는 시스템 가동률(연간 99.9% 

이상 목표, 즉 연간 다운타임 8.76시간 이내), 장애 건수 및 복구 평균 시간(MTTR), 지원 요청 처리율(건수 대

비 해결률과 평균 처리 시간), 보안 사고 건수(제로 목표), 프로젝트 일정 준수율(마일스톤 대비 실제 진행률), IT 

예산 집행률(예산 대비 실제 집행 비율)이 있습니다. 정성적 지표로는 내부 사용자 만족도(현업 부서의 IT 서비

스 만족도), 규제 준수율(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 사항 건수), 기술 역량 향상도(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술 세

미나 발표 등)가 포함됩니다. 

금융IT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최고의 성과입니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보안 사고가 없고, 결산 배치가 정

상적으로 돌아가고,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는 것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순수 IT 기업에서 

"혁신적인 기능을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최고의 성과인 것과 대비됩니다. 물론 AX·DX 시대에 혁신도 중요하지

만, 안정성이 모든 지표에 우선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5-7. 대표 업무 시나리오: 가상의 워크플로우 

전산직의 업무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업무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신규 대출상품 시스템 반영"입니다. 영업기획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신규 운전자금 대출상품을 출

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산팀에 요구사항이 전달되면, 전산직은 먼저 요구사항정의서를 작성합니다. 상품명, 금리 

체계(고정/변동),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상환 방식(원리금균등/만기일시), 담보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등 모든 파

라미터를 현업과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이어서 시스템 설계(화면 설계, DB 테이블 설계, 배치 로직 설계)를 수행

하고, 개발(코딩),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거칩니다. 현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사용자수용테스트(UAT)에서 

상품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변경관리 절차를 거쳐 운영 환경에 반영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문서 

작성(요구사항정의서, 설계서, 테스트결과서, 변경신청서)이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나리오 2는 "금감원 IT검사 대응"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 IT 현장검사 실시 통보가 옵니다. 전산팀은 검사 준

비 TF를 구성하고, 검사관이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시스템 구성도(서버·네트워크·DB 

현황), IT 조직도 및 인력 현황, 변경관리 이력(최근 1년간), 접근통제 정책 및 권한 부여 현황, 장애 발생 및 조

치 이력, 재해복구 훈련 결과, 정보보호 업무계획 및 이행 현황, 외주 인력 관리 현황 등이 핵심 준비 자료입니

다. 검사 기간 중에는 검사관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추가 자료 요청에 즉각 대응합니다. 검사 종료 후

에는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시나리오 3은 "야간 배치 장애 대응"입니다. 월말 결산 배치가 야간에 실행되는 중 특정 이자계산 배치 프로그

램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알림을 받은 당직 전산직원은 즉시 로그를 분석하여 원인을 파

악합니다. 특정 대출 건에서 금리 변경 이력이 누락되어 이자 계산 로직에서 예외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정하고 배치를 재실행하여 정상 완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장애 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

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증 로직 추가를 계획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금융IT의 일상적 현실을 보여줍

니다. 야간·주말 근무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결산 시기나 대규모 시스템 변경 시에는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 상

황에서의 침착한 분석력과 신속한 대응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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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금융IT를 뒤흔드는 기술 변화와 전산직의 미래 

2025~2026년 금융IT를 관통하는 기술 변화는 전산직의 업무 환경과 요구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AI 전환(AX)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IBK캐피탈도 2026년 전략에 AX를 명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신심사 과

정에서의 AI 활용(비정형 데이터 분석, 재무제표 자동 분석, 부도 예측 모델), 리스크 관리에서의 AI 활용(조기경

보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생성), 업무 자동화에서의 AI 활용(챗봇, RPA, 문서 자동 분류)이 예상됩니

다. 전산직은 이러한 AI 모델의 시스템 통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모델 서빙(Serving) 인프라 운영 등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필기시험에 AI가 출제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이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이데이터 2.0의 시행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마이데이터 2.0이 시행되면서 정기전송, 잔고이

전, 소비보고서 등 서비스가 고도화됐습니다. 캐피탈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의 동의 하에 타 금융기관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

야 합니다. 전산직은 마이데이터 API 연계,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개인정보 처리 규정 준수 등

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망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IT의 기술적 자유도를 크게 높이는 변화입니다.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는 개발

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단말기를 써야 했고, 외부 라이브러리나 오픈소스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습니

다. 규제 완화로 이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생성형AI 도구(코딩 보조, 문서 작성 등), SaaS 기반 협업 도

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원칙 중심 규제"로의 전환

이므로, 보안 원칙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용해야 하는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됩니다. 

클라우드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하이브리드·퍼

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산직은 온프레미스 환경의 운영과 함께 클라우드 아키텍

처(IaaS, PaaS, SaaS)에 대한 이해, 컨테이너화(Docker, Kubernetes), CI/CD(지속적 통합/배포) 파이프라인 

구축 등 새로운 기술 역량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5-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전산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IT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수 IT 기업의 

개발 문화와 금융IT의 운영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성이 혁신보다 

중요한 이유", "변경관리 절차가 왜 엄격한지", "문서화가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금융IT에 대한 도메

인 역량입니다. 

기술적 역량에서는 Java/Spring, SQL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이에 더해 데이터베이스 설계·튜닝 역량

(SQLP 우대가 이를 반영)과 빅데이터·AI 기초 지식이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비전공 팀원과 소통하여 요구사항을 정리한 경험", "체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프로

젝트를 관리한 경험",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한 경험" 등 소프트스킬을 구

체적 에피소드로 제시하는 것이 면접 합격의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IBK캐피탈이 B2B 특화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업금융·투자금융의 기본 개념(팩토링이란 무엇인지, 메

자닌투자란 무엇인지, PEF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온 지원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산직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만드는 시스템이 어떤 비즈니스

를 지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IT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역량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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